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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 얼굴 좀 보자 행사는 학생들의 교류와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봄, 가을

천문학회와 얌 워크샵 이외에 회원들 간에 마주할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여 더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 제 1회 – 2018년 6월 22일 세종대학교

: SDSS학회에 참석한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하여 더 뜻 깊은 자리가 됨

 제 2회 – 2018년 7월 20일 충남대학교

: 충남대, 세종대, 서울대, UST/KASI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함. 

 제 3회 – 2019년 4월 11일 부산 개최 예정

“얌! 얌! 얼굴좀 보자!”개최

이번 YAM 워크샵은 K-GMT Users Meeting에 이어, 2월 15-16일 1박 2일에 걸쳐

한국천문연구원 장영실관에서 개최되었다. 얌 운영진들이 LOC로 참여하여 K-GMT 

워크샵 진행을 도왔으며, K-GMT 주최측 박사님들께서도 얌 워크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 

 포스터 발표

 초청 강연 1: 경북대학교 김민진 교수님

“Formation and Evolution of Supermassive Black Holes”

초청 강연 2: 경북대학교 방태양 회원 (18년 가을 샛별상 수상자) 

“Search for exoplanets around northern circumpolar stars: HD 18438 and 

HD 158996”

 학생들을 위한 얌의 역할에 방향성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

2019 KYAM 워크샵 개최
KYAM 2018년 봄 정기 총회 및 가을총회

 KYAM 소개, 2017-18년 활동 및 예산 보고 (2017-2018회장 최두현 주최)

차기 임원진 선출 (회장: 세종대 장석준, 부회장: 서울대 김소피아)

 추후 운영위원들과 활동 게획 논의

(UST/KASI 김성재, 경희대 박소명, 서울대 강지수, 신수현, 충남대 정미지)

 2018 천문학회 총회에 참석하여 활동보고

소식지 하늘사랑 제 8호 발간 (2019. 04. 12.)

 2019년 봄 총회와 함께 하늘사랑 제 8호 발간 예정

이번 호 부터 각 학교에 홍보물 배포 계획

현황 및 향후 계획

 현 운영진 임기 2019년 12월 까지 연장

- 추후 활동계획 및 임원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지난 4월 4일 현 운영진의 임기를

투표 회원 23명의 만장일치로 연장 결정

- 가을 총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새 임원진 선출 계획

 분과 회비 납부 생성

- 2019 봄 학술대회 등록 부터 ‘젊은 천문학자 모임‘ 분과회비 납부 항목 생성

- 기존의 KYAM 가입비 폐지 및 기존 회비 통합

 K-GMT 사용자들의 기기별 데이터 처리 연락망 구축

- 활발한 중대형 망원경 사용을 위해 데이터 처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학생들간의 배움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다양한 언어, 시뮬레이션 코드 등 사용자의 연락망 범위를 넓힐 계획

 KAYM 홈페이지 이전

- 기존에 사용하던 천문학회의 서버가 만료되어 다른 플랫폼으로 홈페이지 이전 작업 중

마 ! 
니 광안대교
함 가봤나?

얌얌 얼굴 좀 보자 in 부산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스타벅스 광안리점 앞

얌! 얌 ! 얼굴좀보자 in Busan

Notice
KYAM 정기총회 안내

4월 12일 금요일 12:00, 제 3 발표장
(누구나, 모두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 1회 모임 @ 세종대 제 2회 모임 @충남대

김민진 교수님 강연 박태양 회원의 강연

마지막날 회의 후 단체 사진

자세한 설명과 설문은 여기에
!
↓↓

포스터 세션

그게 언제부터였던가? 우리나라에서 천문학과 우주과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몇 해전부터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당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처럼 자연스레 모이기 시작한 것은, 어디에 쓸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런 모임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마음속에 품어 왔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임에 나갈 때 막연하게 같은 분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고 학술 정보를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해 왔을 것이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막연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일정한 조직을 통해 이 목표를 향한 힘을 모을 때 우리들의 꿈 – 누구나 자기 전공을 택할 때 가졌던 꿈 – 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직 나이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고 여겨 물러서고 念(자소퇴탁지념)이 터럭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조국을 대표해 우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여 ! 
우리들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는 학문의 광장을 만듭시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여기 YAM에서 시작합니다. -1993년 YAM News Letter 1호 서론 발췌




